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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유화학, 사후정산 관행 시정 요구
공정위, 실태 조사 후 개선책 마련 … 대기업 납품단가 횡포도 조사대상

공정거래위원회는 석유화학기업들의 원자재 가격 사후정산 관행을 시정해달라는 중소기업들의 요구에 대응

해 실태 조사에 나섰다.

원료를 공급하고 1-3개월 후에 공급가격을 결정하는 석유화학 시장의 특성상 중소 수요기업들의 불만이 터

져나온 것으로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“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문제점이 발견되면 거래관행 개선 방안을

마련하겠다”고 답했다.

정호열 위원장은 5월4일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단체 대표 15명과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

를 열고 “현재 제조, 용역, 건설 업종의 10만개 원 수급 사업자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에 착수했으며 하도급 거

래가 많은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1차 협력기업을 포함한 40여사에 대해 5월 중으로 대규모 현장조사를 벌일

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또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책정하거나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거부 또는 게을리하는 대기업도

중점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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